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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인간이 알고 있는 단계에서 믿어서는 제대로 못 믿

는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인간에게 해 주시는 것은 상상도 못 하게 많다. 

그것을 알고 믿으면 정말 잘 믿는다.

2. 실상 인간은 세상에 자기가 살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없다.

3. 전능자께서 세상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셨다.

4. 인간은 전능자가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게 100% 해 놓은 것에서 겨우 자기 

존재를 위해 생활하며 살아갈 뿐이다.

5. 자기가 자기 육신이 태어나는 데 전혀 한 일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과 인간을 만드시는 데 인간이 전혀 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해, 달, 별, 지구, 

공기를 만드실 때 인간은 1%도 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해 주셨다. 인간은 

다만 자기 존재를 위해 행하는 것뿐이다.

6.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다 해 주셨다.

7. 고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과 성자를 믿으려 하면 제대로 

못 믿는다.

8.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도록 다 해 놓으셨는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 

제대로 못 산다.

9.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도록 매일 다 해 놓으신다. 인간이 행하며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

10. 축소해서 보자. 저마다 사람의 구조와 지체가 다 있다. 고로 자기가 그 지



체를 가지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못 하기에 못 산다.

11. 저마다 마음과 생각이 다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행할 것을 행하지 않으

니 못 산다.

12.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성자와 성령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 인간으

로서 할 것만 하면 육이 잘 사는 것은 물론 영혼까지 영원한 구원을 받고 살

게 된다.

13. 섭리사도 성자 주님과 사명자가 다 해 놓았다. 저마다 자기가 할 것을 하

기만 하면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잘된다.

14. 자기가 할 일을 할 때도 성자 주님과 사명자가 또 도와준다.

15. 인간이 자기 존재를 위해 사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16. ‘세상’은 밤 같은 세상이며, ‘천국’은 낮 같은 세상이다.

17. 밤이 끝나면 낮이 진행되듯이, 육의 세상이 끝나면 영의 세상이 진행된다. 

이를 믿고 영의 세상에서 살 것을 예비하고 살아라.

18. 밤을 통해 낮이 온다.

19. 육의 세상을 통해 영의 세상이 온다. 육을 통해 영이 성장되어 영의 운명

이 결정된다.

20. 돌과 나무가 그렇게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돌과 나무를 창조하신 하

나님께서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물에 

눈을 떠 돌과 나무에 대한 가치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1.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

하셨기에 그 마음과 일체 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22. 만든 자같이 귀히 보고 아름답게 보는 자가 없다.

23. 자기 자녀를 낳고 기른 부모같이 자기 자녀를 아름답고 예쁘게 보는 자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같이 사람을 귀히 보는 존재자는 

없다.

24. 만든 자가 책임지고 관리도 해야 된다.

25. 사명자는 제2의 만든 자다. 고로 책임지고 좋아하며 행해야 된다.

26. 만든 자는 그것을 만들 때 수고와 노고와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만든 것

을 사랑하는 것이다.

27. 자기가 낳은 자는 자기 생명이 가서 자기 지체로 만든 자다. 고로 애착을 

가지고 귀히 보고 사랑한다.

28.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자기 손과 정성과 수고로 만든다. 마치 자기 생명

으로 만들듯 만든다. 고로 자기 자녀같이, 자기 애인같이, 자기 몸같이 귀히 보

는 것이다.

29. 남녀가 사랑의 유전자로 생명을 낳듯이, 기도의 사랑의 유전자로 신랑이신 

성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낳는 것이다.

30.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생명의 유전자다.

31.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없다. 기도로 행하여라. 그리고 몸으로도 행하여

라. 


